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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는 어떤 도움 덕분에 
경전을 읽을 수 있었나요?

사미의 경전 읽기
캐롤리나 말도나도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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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도 읽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정의 밤이 끝나자 아빠가 손뼉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족 목표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생각났는데, 우리가 함께 매일 몰몬경을 

읽어 보면 어떻겠니?”

사미의 형인 안드레스와 후안은 아빠의 제안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안드레스가 말했어요.

사미도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사미는 뭔가가 

생각나서 손을 들었어요. “저는 책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해요?”

후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너는 그냥 들으면 

돼.”

형들은 이미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미는 겨우 다섯 살이었고, 아직 글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사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사미를 꼭 안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너도 같이 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낼 방법은 언제나 있으니까.”

이튿날 저녁에 가족들은 몰몬경을 읽으려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사미를 빼고 모두들 자기 

경전을 가져왔어요. 엄마는 사미에게 몰몬경 이야기 

그림책을 주셨어요.

“아직 글은 못 읽지만, 그림은 읽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미는 그 책을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이제 

사미는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번갈아 가며 구절을 읽었어요. 

사미는 경전의 내용을 알려 주는 그림들을 

보았어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사미는 그림에서 

본 것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사미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미는 더 많은 걸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단어들을 읽는 법도 알려 주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사미는 그림책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미는 이제 가족들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의 마지막 단어를 읽었어요. 엄마가 먼저 

단어를 읽어 주시면, 사미가 따라서 읽었어요.

처음에 가족 경전 읽기는 느릿느릿하게 

진행되었어요. 한 장을 끝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안드레스와 후안은 사미의 차례가 

되면 괴로워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여전히 함께 

경전을 읽었어요.

사미는 조금씩 실력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구절에서 한 단어만 읽었지만, 그다음에는 두 단어, 

세 단어를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미는 

구절 전체를 읽기 시작했어요!

가족 목표가 끝날 무렵에는 사미 혼자서 몇 

구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과 비교하면 실력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몰몬경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졌어요.

마침내, 사미의 가족은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게 

되었어요. 그러기까지 2년이 걸렸죠! 이제 사미는 

일곱 살이 되었고, 그동안 글 읽는 법을 아주 잘 

배우게 되었어요.

“장하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냈어!”

사미도 가족과 함께 기뻐했어요. 사미도 가족이 

몰몬경을 다 읽도록 도운 거예요!

아빠는 사미를 꼭 안아 주셨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또 어떤 걸 목표로 할 거니?”

사미는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다시 몰몬경을 읽을 거예요!” 




